
 

 

PRESS RELEASE 배포일자: 24.09.24 

도우인시스, 경영혁신 승부사 ‘옥경석 대표이사’ 새 사령탑으로 영입 

▶ 삼성전자, 한화 출신의 ‘경영관리 및 재무 전문가’ 로 획기적인 경영혁신 달성 

▶ 세계최고 UTG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플렉시블 글로벌 시장 선도기업으로 도약’ 할 것 

 

<2024-09-24>  

도우인시스가 “현장형 경영혁신 승부사 옥경석 대표이사” 를 새로운 사령탑으로 맞이했다. 

폴더블 UTG(초박형강화유리) 제조 전문기업 도우인시스는 옥경석 전 한화 기계부문 및 

한화정밀기계 대표이사를 도우인시스 신임 대표이사로 전격 영입했다고 24일 공식 밝혔다. 

이재규 전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옥경석 신임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품사업에서 오랜 기간 재임하며, 경영관리, 통상, 

혁신 등 다양한 직무를 두루 섭렵했고, 한화케미칼 사장으로 한화그룹에 발탁돼 한화 화약부문 

대표를 시작으로 화약방산부문 대표 겸 기계부문 대표를 역임했다. 

업계에선 옥경석 대표가 삼성전자, 한화 등 대기업 재임시절 원가절감, 영업이익 개선 등 

획기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을 들어 “현장형 경영혁신 승부사” 로 평가하고 있다. 

 

도우인시스 관계자는 “당사는 폴더블 UTG 초격차 기술로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의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다” 며 “금번 옥경석 신임대표는 첨단 IT산업 생태계 이해는 물론 삼성과 

한화 등 대기업에서의 강도높은 업무주도로 놀라운 성과를 이끈 인물로 도우인시스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 적임자” 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0년 설립된 도우인시스는 K-디스플레이 핵심 소재기업이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2024년 소부장 으뜸기업이다. 주력제품은 UTG(Ultra Thin Glass; 초박형 강화유리, 이하 UTG) 및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커버 윈도우로 2019년 UTG를 국산화했고, 2020년 세계최초 종이처럼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용 UTG 상용화와 대규모 양산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폴더블 UTG 고도화로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시장수요에 맞춘 새로운 

폼팩터 대응 기술 확보로 미래형 플렉시블 UTG 글로벌 원톱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우인시스의 모회사 뉴파워프라즈마 양재영 대표이사는 “금번 옥경석 대표이사 취임을 

시작으로 도우인시스는 2025년 코스닥 상장, 플렉시블 글로벌 원톱을 목표로 성장을 가속화할 것” 

이라며 “UTG기반의 폴더블 시장선도에 이어 미래형 디스플레이 신 시장 진출로 지속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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